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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 수소저장물질 개발 성공
숭실대, 나노 다공성 하이브리드화합물 … 수소자동차 적용 기대

국내 연구진이 획기적인 수소저장 신물질을 개발했다.

7월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, 숭실대 김자헌 교수팀은 유기분자와 금속 이온을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

큰 표면적을 갖는 나노 다공성 하이브리드화합물(MOF: Metal-Organic Framework) 신물질 개발에 성공했다.

다공성물질의 표면적은 물질 표면에 기체가 흡착될 때 단분자층을 형성한다는 이론 모델을 통해 계산된 것

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(UCLA)와 공동으로 개발됐으며 7월1일 Science 인터넷판에 소개돼 우수성을 입

증했다.

김자헌 교수팀은 비슷한 공동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적은 양으로 더 큰 표면적

을 구현하는 합성법을 적용했다.

다공성물질은 내부에 1-100nm 크기의 빈 공간을 갖고 있으며, 다공성 하이브리드 MOF는 규칙적으로 배열

된 균일한 크기와 모양의 기공이 있어 촉매나 기체 저장물질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수소 및 온실가스 등을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, 영국 등 선진국

에서는 다공성 하이브리드 신물질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.

김자헌 교수팀이 개발한 나노다공성 MOF는 g당 1만㎡(100m×100m) 크기의 운동장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

세계 최대의 표면적을 갖는 기초 원천소재로 수소연료 자동차나 가정용 연료전지 저장기술에 유용할 것으로

기대되고 있다.

김자헌 교수팀은 2007년에도 세계 최대 4.7나노미터 크기의 공동(내부 빈 공간)을 갖는 하이브리드 화합물

을 합성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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